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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동향정책동향

1. 서 론

이 글은 비록 가족계획 정책의 주안점에서는약간씩 차이점이 존재하나, 가족계획정책을실시

했던 일본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최근의 인구정책 동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두 나라는

한국보다먼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한국보다약간높은합계출산률을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두나라의 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차원의저출산대책 개발노력을 뒤늦게 시

작하는한국에게주는정책적함의를도출해보고자한다.

2. 일본과싱가포르의출산률추이

싱가포르는 소규모 국가로서 저출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다른 어느 동아시아국가보다도 명시적인 출산률 목표를 설정하고구체적인 정책을 선택한

특성을 지녀왔다. 한편, 다른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인구불균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일본은가족계획사업에서출산조절의목표는부차적인것이었다는점에서타 아시아국가와상이

하며1), 1989년의‘1.57 쇼크’이후에도직접 개입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지원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두 나라의 출산률 추이를 한국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1960년에 가장 높은출산률을 보이던 한국은 2003년 현재두 나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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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문식 외(1993) 『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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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소자화대책+1(Plus One plan)에서는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양육과 가사에 남편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고, 2003년 차세대육성법(Next

Generation Law)에서는육아휴직의저조한 이용률, 특히남성근로자가직장분위기때문에 휴

가 사용을꺼리는현실을바꿔야할 필요성이지적되었다.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의행동강령중에

는‘가정과직장의 양립지원과노동행태의변화’라는중점과제하에기업의 가족친화적관행촉

구, 남성의자녀양육참여를 촉진하기위한부친프로그램보급, 노동시간단축을 통한일과생활

의 조화 추구, 임신과 출산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 등이 구체적인 행동강령

(action plan)으로선정되었다. 어머니중심의 정책기조로부터아버지와기업으로정책의 관심이

확대되고있음을알 수 있다.

특히기업분야에서최근에채택된흥미로운정책들은다음과같다.

① 종업원 300인 이상기업에는피용인의출산률을높일자체계획을제출토록하고, 동계획이

승인 될 경우는 아동-친화 고용주(child-friendly employer)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마크를

생산품이나광고에부착할수 있도록하였다.

② 미혼 종업원의 혼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팅(dating) 서비스 제공 등이 장려되고 있다.

이미 많은 대기업에서 추진 중이며, 정부 내에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특별위원회가조직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여러 저출산 대책이 시간제(part-time) 노동자를완전히 제외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고있다는 해석2)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적용대상과 표적화(targeting)를 재검

토할필요성도있는것으로보인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2 0 0 4년 결혼및 양육에관한전국조사(Survey on Marriage and Parenthood)』

에서 7 0%이상의 국민이 이상자녀수를 3명이라고 응답한데 비해실제 출산률은 그에 크게 못 미

치고있다. 최근싱가포르정부는자녀출산과양육에따르는비용뿐만아니라, 시간과에너지의부

족 등이실제자녀수와이상자녀수의차이를가져오고있을것으로진단하고있다. 이에맞추어, 정

책의 기조는 다각적인 방식의 가족지원과 일-가족 양립에 맞추어지고있다. 새로운정책은‘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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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출산률을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출산률이급격히 저하된 국가에서출산률이현격히 회

복·상승되는 예는 찾기 힘드나, 싱가포르의경우 1985년 1.62명으로 떨어졌던 합계출산률이 적

극적정책기조에힘입어1990년 1.79명으로반등할수 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3. 일본과싱가포르의최근정책동향

싱가포르는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이듬해인 1966년부터 가족계획사업에착수하였으나, 인구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진 후 1987년부터‘신인구정책’을 전격 발표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책으로 돌아섰다. 일본역시 1991년 육아휴직법제정을출발점으로엔젤플랜, 소자화대책, 뉴엔젤

플랜,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은

1962년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한 이래 출산률이 인구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1990년대 후반에도

별다른 정책대응을마련하지 못했다. 두나라의 저출산에대한 정책대응이한국보다빨랐음은 자

명하다. 아래에서는일본과싱가포르두 나라의최근정책동향을간략히정리한다.

1) 일 본

최근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두 가지기조를 띠고있다. 첫째는임신·출산과아동양육비

용을 직접지원하는 방식(direct subsidies)이다. 아동수당이 처음으로도입된 것은 1972년이었

으나, 당시는출산장려의의도보다는저소득층아동양육지원의의미가 강했다. 반면, 1.57쇼크이

후인1990년대부터는출산장려를위한목적을뚜렷이하면서지급액수를증액하였다. 현재, 첫째

아와둘째아는$50씩, 그이상의자녀는$100씩 초등학교3학년까지지급되고있다.

두번째 정책기조는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을 개혁하는방식으로, 특히, 2002

2) Ogawa(2005) “Japan’s Efforts to Raise Fertility”, Forum on Emerging Population Challenges in

China and East Asia, April, 2005. Co-sponsored by The East-West Center and the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of China.

주주: 1) 1985년 1.62명에서 회복된 수치임.
출처: 홍문식 외 (1993); Forum on Emerging Population Challenges in China and East Asia, April,

2005; 한국 통계청.

표 1. 일본, 싱가포르, 한국의합계출산률변화

(단위: 여성1명이가임기간동안낳는자녀수)

국가\년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1960

2.00

5.47

6.00

2.14

3.09

4.47

1.75

1.74

2.71

1.54

1.791)

1.63

1.29

1.25

1.19

1970 1980 199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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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육팩키지’로 불리며5가지하위정책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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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에대신하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두나라는 한국보다 앞서 명시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을 추진하였고, 최

근에는 부성(父性)의양육참여를지원하고, 기업의가족친화적 변화를 유도하는뚜렷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출산장려 노력을 보이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로부터, 출산과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일본으로부터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

는 매우명확하다. 한국역시현재아동양육을위한사회적 투자와 육아인프라 확충, 가정-일양

립지원등 다각적인분야의효과성있는정책개발을시도하고있다. 중요한것은, ‘여성’이 양육하

기 좋은환경을조성하는협소한정책개발보다는, 양육주체의확장과이를통한사회전체의성격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4), 가족-사회간, 남-녀간보살핌 노동의 공유(sharing)와 유연한 기

업문화 육성을통해공공영역과사적영역의생산-재생산이분법의경계를 허물고두 영역간의상

호침투성이허용되는사회를준비해야하는것이다5).  

4) Bagavos, Christos and Claude Martin (2000) Low Fertility, Families and Public Policies: Synthesis

Report, presented at the seminar organized by the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in

Sevilla, September, 2000.

5) 최은영 (2005) “보살핌노동과 젠더: 복지국가재편의 새로운 차원”, 동경대학교 주최 한·일 복지국가비교 연

구회 발표문, 2005.3.

출처: www.family.gov.sg

표2. 싱가포르의‘결혼과양육패키지’

정책영역

결혼지원

출산지원

아동양육비지원

보육지원

일-가족양립지원

세부정책

주택지원금부가급여

산전후 의료비용인출허용

아동출생수당액증액

양육휴가신설,

육아휴직기간연장및

보육료지원

WoW Fund 조성및

모범기업사례홍보

내 용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인저소득층(월급여SGD 8,000 이하)

미혼 시민에게 아파트구입 지원금이 지급됨. 결혼하면이에 덧붙

여 top-up방식의부가급여를신청할자격이부여됨.

강제저축 방식인 중앙준비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서

산전후 의료비용을인출하여쓸 수 있도록함.

첫째아에게 $ 3,000 지급. 둘째아에게는 현금과 아동발달계좌

(Children Development Account) 저축 부모가 아동을 위해저

축하는액수만큼정부가matching fund를 아동계좌에입금을포

함하여최대$9,000까지 지급.

- 2004년 10월부터 자녀가 7세가 될 때까지 1년에 2일씩 법정유

급 양육휴가가 주어짐. 단기계약직,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

모두적용됨.

- 육아휴직은최대 12주이며, 마지막 4주는 출산 후 6개월 동안

자유롭게나누어쓸 수 있음.

- 아버지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에서 부성휴가가

인력관리(HR)의일부로도입됨.

- 보육시설지원: 넷째아까지최고 $400의 보조금이지급되고, 아

동의이용시간에준하여차등지급함(pro-rated subsidy). 부모

가 기술훈련을받기 위해 보육시설에자녀를 맡길 경우도 매달

$75의 보조금이 지급됨. 월평균 $1,500 미만의 저소득 가정은

특별보조금이추가로지급됨.

- WoW!(Work-life Works!) fund를 조성함. 2004년 8월 현재천

만달러가조성됨. 가족친화적기업문화를만들되, 기업의부담을

줄이기위함이목적. 싱가폴경제인연합회의연구에따르면, 일-

가족양립지원정책에1달러 투자시, 생산성향상과이직률감소

를 통해생기는수익이1.68달러발생하는것으로추정됨. 일-가

족 양립지원 정책을 개발한 회사와 비영리조직은 WoW fund

사용을신청할수 있으며, 승인후 정부의감사를받음.

- www.greatworkplace.com을 별도로 운영하며 가족친화적 기

업홍보와정책파급에활용하고있음.


